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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3.07.07.(금)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단장(안양만안 국회의
원, 이하 단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거짓말을 멈추고, 장관직을 걸겠다는 본인 말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사업 전면백지화를 선
언했다. 더불어 원희룡 장관은 사업 전면백지화를 발표하며, "제가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
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 병산리에 김
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것을 인지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중
략)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저희
도 처음 제보를 받고 나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는데 저희가 양평군으로부터, 양
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인데 (후략)”라며 관련 질의를 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확인해보
겠다”고 답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노선 변경을 먼저 제안했다는 원
희룡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7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 장관은 “2021
년 5월, 민주당 양평군수 그리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IC를 설치하도
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장관, 사퇴 거론한 본인 발언, 어떻게 지킬 것인지 입장 밝혀야”
- 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평군에 김 여사 토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정치생명 걸겠다’ 발언

- 2022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양평군 병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있다는 점 인지한 것 드러나
- 원희룡 장관, 치졸한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 …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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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은 ▲2년 전에는 변경안 자체가 
없었던 점, ▲당시 요구한 IC는 현재 변경안에 있는 IC가 아니라 강하면 쪽에 IC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야 말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강득구 TF단장은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여기에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속기록을 확인해보니 
그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정치인은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것이 인지상정, 본인의 말
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인호 국토위 간사는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국책사업을 본인 기분내키는
대로 전면백지화한 것에 이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그 책임마저 전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치졸한 행태에 분노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원안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


